
54 협회보

지난 5월 9일, 한국양봉협회에서는 새로운 항생제

검사와 관련하여 전국 품질관리업소 회의를 열었다.

한창 아까시 채밀 기간이라 눈코 뜰 새도 없이 바쁠

시기에도 시간을 내어 한국양봉협회를 찾아 준 각 업

소 대표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한 전기현 회장의 개

회사로회의는시작되었다.

진중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‘전국 품질관리업소

대표자회의’는국내에단한대뿐인항생제검사기

계를 도입하게 된 과정과 발주 상황을 보고하고 오는

5월 19일부터실시하게될 9가지항목의항생제검사

항목에 대한 적합 판정 기준을 손재형 연구소장이 설

명하는 자리였다. 검사 비용은 봉인(항생제+보사부+

탄소) 항목은 8만5천원으로 책정되었음을 공지하였

다.

이날판매업소대표자들은일부지역에서사탕무가짜

벌꿀이 난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한국양

봉협회에서수립하여양봉농가뿐만아니라판매업소

역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.

본 협회는 국내 양봉산업 발전과 생산 농가를 보호하

는데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, 대표자들의 건의를 수

용함과동시에양봉농가들이무설탕을수입하여천연

벌꿀로 둔갑 판매하는 업체를 발견하는 즉시 고발해

줄것을권고하도록노력하겠다고약속하였다.

항생제 검사에 대한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가운데 앞

으로 양봉협회가 양봉 농가를 위해 지향해야 할 행정

적인 일에 관한 사항까지 토론하였다. 특히 전기현

회장은벌꿀홍보와판매촉진을위해자조금사업추진

하는데판매업소의적극적인협조를요청하였다. 

이번 회의는 4년간의 흉작으로 어려워진 양봉농가의

시름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

에의의가크다.

전국 품질관리업소 대표자 회의 개최

본 협 5월19일부터 10개 항목 중 32항목 항생제검사 시행




